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프로그램 시행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서 지원이 어려웠던 에너지원 사이의 융합과 특정지역에

최적화된 시스템 설비 보급을 위해 <2013년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5월28일 발표했다.

기존의 에너지원별, 지원대상별 보조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

적 때문이다.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은 신재생에너지원 융합과 지원대상(주택·건물·지역) 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

형 지원 사업이며, 태양광, 풍력 등 상호보완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 공공·상업(산업) 건물

등에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규모는 약 100억원에 달한다.

사업은 공모 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주관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현장평가 등을 통해 지원대상 컨소시엄

을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은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로 전개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다양성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체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과와 사업성과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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